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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장기화 “실질대책 없다”
상공회의소, 국내기업 대응책 주먹구구식 … 중동․중국 변수 부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 대부

분이 에너지절약 이외에 특별한 대책 없이 국제유가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22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의 유가전망과 대응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59.1%가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대기업의 97.7%가 고유가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중소기업

은 27.1%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고유가 대책 중에는 에너지절약 강화 등의 피상적인 대책이 83.3%를 차지했으며 에너지 비효율 설비 교체

(3.4%), 사용 에너지원 전환(2.2%) 등 근본적인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는 곳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는 53.6%가 국제유가 변동 예측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투자금액 부담

(14.5%), 사내인식 부족(13.2%), 정부의 인센티브 부족(12.3%), 인력부족(5.0%) 등도 이유로 꼽았다.

한편, 응답기업 중 62.3%는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현재 수준 유지 또는 하락을 전망한 

응답은 23.2%와 14.5%에 그쳤다.

앞으로 국제유가의 상승 수준에 대해서는 49.6%가 60-65달러(WTI 기준)를 예상했으며 57-60달러 37.2%, 

65-70달러 8.8%, 70달러 이상 4.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40.4%가 “중동지역 테러위험 

증가”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중국 등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급증(28.2%) ▷미국 원유 재고량 감소(14.4%) 

▷산유국 정정불안(11.2%) ▷국제투기자본의 석유 시장 유입(5.3%) 등을 들었다.

또 국제유가가 상승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 중 92.0%는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앞

으로 1년 안에 해소될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으로 내다보았으며 1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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